
지금모습에서야도저히상상도할수없는일이지만
여래아빠도한때는열혈청년이었답니다.

그러나만만치않은현실에꿈을접고말았던것이지요.

오늘얘기는그렇게해서들어간여래아빠의회사얘기랍니다.

회사에서상사에게혼날때

그래서생각해낸게혼날때표정은그냥두고
머릿속으로는애국가나국민교육헌장을외우는것이랍니다.

회사에서중간위치인여래아빠는자기는밑에직원들에게잘대해
줘야겠다고마음으로다짐을합니다. 하지만….

날이더워서일거라고자위하면서여래아빠는마음을가라앉힙니다.

그리고….

하루의피로를씻어주는술자리.
그래도비교적술자리는즐거운편이랍니다.

하지만이런자리도과장쯤되면적당한순간에
빠져줘야한답니다.

쓸쓸히돌아서나오는아빠의머릿속에문득며칠전
거래처화장실에서보았던낙서가하나떠올랐습니다.

집에서기다리고있을가족을생각하며쓸쓸해진마음을다잡는아빠.
어깨와손에힘이들어갑니다.

어쩌면여래아빠가옥상텃밭에집착하는것도다
마초가본성을그리워하고있었던것인지도모르겠네요.

그리고먹고살기위해불가피하게더러워지는
인간이아름답다는글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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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았어, 그러면 그 때
그림은 내가 그려줄 테니
같이 시화전을 열자.

우선 밥은 먹어야
살지 않겠어.

나도 부모님 모습을 뵈니
더 이상 그림을 그리겠단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래, 준거집단과
소속집단이 일치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냐.
언젠가는 꼭 이태백이도

울고 갈 그런 시를
쓰고 싶어.

아, 나과장. 뭐라고
변명이라도 좀 해 봐요.

답답해서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요?

일처리를 이 따위로
해 놓고서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다고 변명을

해요, 변명을!!

오늘은 꽤 길군.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

….

요즘 박찬호나 박세리 하는 걸
보면 김연아도 언제까지 잘
할 지 걱정이 된단 말야. 그러게.

키잉~.

자네들이 왜 김연아
걱정을 하나. 
걱정을 하려면
김연아가 자네들
걱정을 해야지.

빨리 들어가
일들하지 못해!!

어이구, 잘 하는 짓이다.
책상에 앉은 지 얼마나

됐다고.

바쁜 일 없으면
퇴근 후 시원한 생맥주나
한 잔씩하고 헤어지자구.

일하는 거
재미없지?

그, 그렇죠 뭐.

에효, 잡는 놈도
하나 없구나.

하긴 더 있어봐야
눈치만 보이지 뭐.

심히 공감이 가는 말이야.
어느 회사를 가도
마찬가지일 거야.

암튼 용기를 주는
말이야.누가 쓴 거더라?

파, 오늘도
난무하는 쌍팔년도

개그들.

딴은 완투(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에, 그럼 내일 회사에서
뵙겠습니다. 나 과장님, 안녕히

들어가세요.여기까지 계산은
내가하고갈테니까
자네들은 한 잔씩
더 하고 가라고.

그래서 월급을 주는 거야.
왜재미있는 일은 자기돈을

쓰면서 하잖아.

젊은이들의 가장 큰 불행은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 모른다는 거야.

여보! 집에
안 들어오고

여기서 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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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다물고있으면

뭐라고변명을하면

그러나하품은

전염이된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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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불교를자양분삼아더욱풍부해진금강경해설!

이책은계율과선정을중시하는초기불교와중생구제의

보살행을실천하는대승불교, 번뜩이는지혜를강조하는선불교의가르침을

수행자의안목에서한맛으로회통하고있다.

사진과일화로읽는금강경!

부처님이직접설하는듯한생생한해설과다양한사진자료는금강경의가르침을

온전히보여줄뿐만아니라불법의정수까지도오롯이드러내보인다.

한편의소설을읽듯흥미진진한금강경!

마치한편의상황극을보는듯재미있고친절한풀이를한장한장읽다보면, 

지혜의완성, 번뇌의타파에한발다가가어느덧참나를찾는길에들어서있는

자신을발견할것이다.

깨달음으로가는금강경

죽어서다음생을받기까지49일의중음기간중단

계별로어떤일들이일어나고, 그것들의의미는무

엇인지, 천도를하는이들은어떻게기도하고, 망자

를어떻게경책해야하는지등을담고있다. 

금강경해설의새로운지평!!!  

풍부한일화와사진, 초기불교와대승불교를넘나드는깊고폭넓은해설! 

*저자 법산 스님은 국내 제방과 인도, 미얀마 등지에서 수행했으며, 현재 대구 대각사(053-6565-108)에서

불교명상대학 지도와 금강경 강좌를 통해 법연을 나누고 있다.

다음 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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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벳사자의서』에의한
중음에서의해탈법

초기불교 VS 선불교

한국불교의미래는선불교인가초기불교인가?

불교 전반에 대한 탄탄한 지식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흥미진진하

게 써내려간 한 편의 소설 같은 책. 현대 한국 불교를 관통하는 두

개의 흐름, 전통적인 선불교와 새롭게 유행하는 남방불교의 한판

대결! 한국사회에서 선불교는 한계에 봉착한 것인가? 남방불교의

득세는 일시적 유행인가, 아니면 한국불교의 미래인가? 보다 본질

적으로, 한국 초기불교주의자들의 주장은 교리적으로 올바른가?


